동물의 형질 개량은 육종학에 바탕을 둔 선발과 교배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전 능력의 계량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분 자유전학의 발달과 더불어 DNA marker를 동물의 육종에 이 용하는 분자 육종학(Molecular Breeding)이 새롭게 등장하였 다. 최근 돼지와 소의 경우, 경제적으로 유용한 형질의 개량 에 분자유전학적인 DNA marker를 이용하여 선발의 정확도 를 높이는 동시에 개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소의 경우 대표적인 DNA marker는 육질 관련 유전자인 calapin과 calpastatin으로 이들 DNA marker의 유전자형을 이용하여 호 주와 뉴질랜드의 Catapult Genetics사와 미국의 Igenity사에서 농가를 상대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http://www. geneticsolutions.com.au/; http://www.igenity.com/). 또한, 호주의 연구소인 CSIRO 연구원에 의해 개발된 TG5(Thyroglobulin) 유전자의 경우 육질 중요 판단 요소 중 하나인 근내지방도 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육질 선발용 마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돼지의 경우,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이 용되는 DNA marker의 수는 소에 비해 더 많아 PSS(Porcine stress syndrome)와 관련된 RYR1 유전자, 산자수의 중요한 마커인 ESR 유전자, 근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IGF2 유 전자 및 육질과 관련된 PRKAG3 등 많은 DNA marker가 상 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경제형질 관련 DNA marker의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와 박, 2005). 사람의 전체 genome sequence의 draft가 완성된 후, 가축중 소와 닭의 1차 draft가 완성되었으며, 2008년 9월 현재 돼지 와 말의 염기서열 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 멀지 않아 주요 경 제 가축의 유전체 분석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mouse 등의 model 동물에서는 유전체 염기서열의 분석이 완료되어 포스 트게놈(post-genome)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신약 개발 등을 목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Weinshilboum과 Wang, 2004). 닭의 경우, 2004년에 draft genome sequence가 발 표됨과 동시에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척추동물의 발생 및 발 달 유전학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model organism으 한국 재래닭의 경제형질 개량을 위한 apoVLDL-II 유전자의 유전자형 분석 정기철 1 ․이유주 1
로 등록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Wallis 등, 2004 Falconer and Mackay (1996) . 
